
최근 5년간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하여 59,182ha의 농경지가 가뭄피해를 입었으며, 가뭄

기간 평균 저수율은 평년에 비해 50%이하로 내려가는 등 가뭄에 대비한 농업용수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음.

자유한국당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 농해수위)이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

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2개월에서 3개월 동안 가뭄피해가 발생했으며, 

가뭄기간 중 강수량은 평년대비 58%에 불과하고 저수율은 48.4% 수준에 그쳤으며, 

2024년이 되면 논밭 농업용수 수요량에 비해 39억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농

업용수 확보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매년 가뭄 때마다 부족한 용수 공급을 위해 지하수 개발 등 가뭄극복에 지하수 자

원을 활용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으나 지하수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관련규정 미비로 인

하여 미국, 일본이 농업용수의 19~20%를 지하수로 이용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11% 

수준에 불과해 지하수 자원 보다는 지표수 위주의 용수공급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났음.

이에 대해 김성찬 의원은 “가뭄으로 인해 농민들의 마음은 타들어가는데 농어촌공사의 

가뭄대책은 매번 소규모 저수지 정비, 농수로 개발 등 지표수 위주의 땜질 처방에 불과

하다”고 지적하며, 지표수-지하수 연계를 통한 용수확보 및 공급체계 마련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음.

또한 김성찬 의원은 전국 6개소에 설치되어 있는 지하댐 중 ‘17년 6월 충남 공주 가뭄

시 주요 수원들은 용수 공급이 어려웠으나 공주 옥성 지하댐이 146ha의 농경지에 일일 

27,900톤의 용수를 공급하여 피해를 예방한 사례를 들며, “지하댐은 지하에 고정되어 

구조물 붕괴 위험도 없고 증발로 인한 손실과 수몰면적 없이 물그릇을 확보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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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대비 용수확보 대책 시급
2024년 되면 논밭 농업용수 39억톤 부족..

지표수-지하수 연계한 농업용수 확보 및 공급체계 마련 절실



장점이 있다. 지하댐 설치를 통한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하

였음.


